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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논문은 일제 말기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바다의 표상을 통해 식민지 지배 담론에 대응하는 작가의 태도와 창작 방법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김남천 소설 속 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성이나 성천에 집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수욕장을 주요 사건의 배경으로 설정한 김남천의 소설이 일제 말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던 정황에 착안하여, ｢세기의 화문｣, ｢바다로 간다｣, ｢낭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국의 식민지 개발에 깃든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논리가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가의 의도를 고찰했다.

          김남천은 세 편의 소설에서 식민지 조선인이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며 억압당했던 상태와 자연-바다가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당했던 정황을 겹쳐 놓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바다를 투기나 관광 자원으로 전유하는 상황, 인간이 바다 그 자체를 응시하고 감각하는 행위, 자연이 인간에게 미치는 감정과 욕망의 변화를 구체화했다. 김남천 소설에서 주체화나 자기 해방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바다는 1940년대에 이르러 낭비와 부재의식의 공간으로 변화한다. 바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국민정신총동원의 정신과 불화한다. 바다의 풍속을 형상화한 일제 말기 김남천의 소설은, 일상성과 시사성을 문학에 투영하여 대중의 비판력과 정서를 배양하고자 했던 작가적 의지를 실천한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author’s attitudes and creative methods in responding to colonial discourses through the fashions of the sea in Kim Nam-cheon’s novels of the late Japanese period. Based on the fact that Kim’s novels that set the seaside as a backdrop for major events were concentrated in the late Japanese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Flower Pattern of the Century (1938), Going to the Sea (1939), and Waste (1940~1941) as the main objects of analysis. And I examine the author’s intention to specifically reveal the impact of the capitalist patriarchal logic embedded in imperial colonial development on Joseon society and culture.

          In his three novels, Kim juxtaposes the oppressed condition of colonial Joseon people imitating the desires of others with the exploitation of nature and the sea as a means of capital accumulation. Kim embodied the situation of human appropriation of the sea as a resource for speculation or tourism, the act of human contemplation and sensation of the sea itself, and the changes in emotions and desires that nature exerts on humans. In his novels, the sea, which had been a driving force for subjectivisation and self-liberation, transforms into a space of waste and absence by the 1940s. In this way, the author conflicts with the spirit of the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Movement. Kim Nam-cheon’s novels of the late Japanese period, which embody the culture of the sea, are meaningful as an example of his literary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original spirit of literature is to cultivate the public's critical faculties and emotions by projecting everyday life and current affairs.

        

      

      
        Keywords: 
Kim Nam-cheon, sea, custom, colonial development, beach,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Movement
키워드: 김남천, 바다, 풍속, 식민지 개발, 해수욕장, 국민정신총동원

      

    

    

  
    
      References
      
        
          	
          	
        

        
          1. 기본자료
          
            
              	
              	
            

            
              	
                
                  1. 
                
              
              	『警務彙報』, 『동아일보』, 『문장』, 『매일신보』, 『비판』, 『사해공론』, 『여성』, 『인문평론』, 『朝鮮及滿洲』 , 『조선일보』, 『춘추』
            

            
              	
                
                  2.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 國民精神總動員』, 京城: 朝鮮總督府, 1940.
            

            
              	
                
                  3. 
                
              
              	朝鮮總督府 鐵道局 編, 『半島の近影』, 大阪: 日本版畫印刷合資會社, 1936~1937.
            

            
              	
                
                  4. 
                
              
              	이광수, 『사랑』, 박문서관, 1941~1942.
            

          

        

        

        
          2. 단행본
          
            
              	
              	
            

            
              	
                
                  5.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6. 
                
              
              	권명아, 『음락과 혁명』, 책세상, 2013.
            

            
              	
                
                  7. 
                
              
              	다케쿠니 토모야스, 소재두 역, 『한국 온천 이야기』, 논형, 2006.
            

            
              	
                
                  8. 
                
              
              	도린 매시, 박경환 외 역,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9.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 갈무리, 2022.
            

            
              	
                
                  10.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나남, 2010.
            

            
              	
                
                  11.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2018.
            

            
              	
                
                  12. 
                
              
              	반다나 시바, 한재각 외 역,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13. 
                
              
              	샌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박오복 역, 『다락방의 미친 여자: 여성 작가와 19세기의 문학적 상상력』, 북하우스, 2022.
            

            
              	
                
                  14. 
                
              
              	설혜심, 『온천의 문화사』, 한길사, 2001.
            

            
              	
                
                  15. 
                
              
              	성미라, ｢매저키즘: 어머니와 딸, 그 분열된 ‘사랑’｣,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16. 
                
              
              	알랭 코르뱅, 주나미 역, 『악취와 향기: 후각으로 본 근대 사회의 역사』, 오롯, 2019.
            

            
              	
                
                  17. 
                
              
              	정호웅, 『김남천: 그들의 문학과 생애』, 한길사, 2008.
            

            
              	
                
                  18.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역,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2004.
            

            
              	
                
                  19. 
                
              
              	진관훈, ｢식민지기 제주도 해녀 노동과 제주도 경제에 관한 연구｣, 이성훈 편, 『해녀연구총서 4』, 학고방, 2014.
            

            
              	
                
                  20. 
                
              
              	Freed-Thall, Hannah, Modernism at the Beach: Queer Ecologies and the Coastal Comm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3.
			[https://doi.org/10.7312/free19708]
		
            

          

        

        

        
          3. 논문
          
            
              	
              	
            

            
              	
                
                  21. 
                
              
              	강용훈, ｢전시체제 이행기의 ‘풍속’ 비판 담론: 김남천과 도사카 준(戶坂潤)의 ‘풍속’ 담론에 대한 재론｣, 『사이間SAI』 2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163~205면.
            

            
              	
                
                  22. 
                
              
              	권은,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연작과 비총체화된 총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6, 한국현대문학회, 2022, 235~268면.
            

            
              	
                
                  23. 
                
              
              	권은, ｢사상 통제의 매커니즘과 전향작가의 망탈리테: 김남천의 ｢속요｣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8, 우리말글학회, 2023, 315~343면.
            

            
              	
                
                  24. 
                
              
              	김주리, ｢해변과 항구: 바다의 근대적 공간 표상과 이태준의 <화관>｣, 『한국현대문학연구』 28, 한국현대문학회, 2009, 173~204면.
            

            
              	
                
                  25. 
                
              
              	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해수욕장의 공간 표상｣, 『인문연구』 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57~188면.
            

            
              	
                
                  26.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 김남천과 근대초극론｣,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359~396면.
            

            
              	
                
                  27. 
                
              
              	류수연, ｢김남천 소설과 ‘성천(成川)’｣, 『한국학연구』 5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61~84면.
            

            
              	
                
                  28. 
                
              
              	박정애, ｢식민지 조선 사회의 성 구매 변화와 식민권력의 대응: 1930년대 여급의 ‘연애’ 매매와 경찰의 성매매 관리 정책｣, 『여성과 역사』 36, 한국여성사학회, 2022, 101~133면.
            

            
              	
                
                  29. 
                
              
              	박진경·미야지마 요코, ｢카페의 식민지근대, 식민지근대의 카페: 재조일본인 사회, 카페/여급, 경성｣, 『한국여성학』 36(3), 한국여성학회, 2020, 111~151면.
            

            
              	
                
                  30. 
                
              
              	배하은, ｢문화적 식민지의 풍경과 지식인의 ‘부재의식’｣,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2018, 329~358면.
            

            
              	
                
                  31. 
                
              
              	신정숙, ｢1930년대 소설의 신여성 재현과 신경증: 『여성』에 실린 ｢과실｣, ｢세기의 화문｣, ｢슬픈 해결｣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30, 2013, 225~258면.
            

            
              	
                
                  32. 
                
              
              	이동재, ｢김남천 문학의 공간적 표상과 장소성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2.
            

            
              	
                
                  33. 
                
              
              	이향순, ｢한용운의 『박명』에 나타난 보살도의 이상과 비구니의 근대성｣, 『한국불교학』 51, 한국불교학회, 2008, 131~163면.
			[https://doi.org/10.1136/vr.163.5.131-a]
		
            

            
              	
                
                  34. 
                
              
              	장문석, ｢소설의 알바이트화, 장편소설이라는 (미완의) 기투: 1940년을 전후한 시기의 김남천과 『인문평론』이라는 아카데미, 그 실천의 임계｣,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16~257면.
			[https://doi.org/10.1007/BF02651150]
		
            

            
              	
                
                  35. 
                
              
              	장혜련, ｢제주 해녀-바다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유목 주체｣, 『비교한국학』 19(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195~221면.
            

            
              	
                
                  36. 
                
              
              	장성규, ｢식민지 조선에서 ‘헨리·제임스·조이스’라는 기호｣, 『근대문학연구』 29, 한국근대문학회, 2014, 7~31면.
			[https://doi.org/10.3917/psy.031.0029]
		
            

            
              	
                
                  37. 
                
              
              	장성규, ｢일제 말기 소설의 영문학 작품 수용과 상호텍스트성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93~223면.
            

            
              	
                
                  38. 
                
              
              	정우경,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역동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39. 
                
              
              	차승기, ｢폐허로부터의 비전: 일제 말기 김남천의 소설론과 탈식민의 계기｣,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131~158면.
            

            
              	
                
                  40. 
                
              
              	홍덕구,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다시 읽기: 장소와 공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2015, 41~74면.
            

            
              	
                
                  41. 
                
              
              	綿貫慶徳, ｢明治後期から大正期における大阪毎日新聞社の浜寺海水浴場経営に関する史的考察: 新聞販売ターゲットとしての新中間層に着目して｣, 『体育史研究』 21, 体育史学会, 2004, 1~14頁.
            

          

        

      

    

    

  OEBPS/images/big_0_96.jpg
ISSN 1229-3830

i

H96Z 2024. 12

| Hewzee |
UeE 4 Boiau & Sl ofst EEel NS
UBH =Rl A3t w59 LSSl Akix|
fot 1970610 A%0H ikt Alpglelel Zofst
Mofsl urztel " 5 B0 Lick! EHiSiEl ofifel A3 ofl 2ich
&8s o3 20 Soiriel S 20f HE B
aez we S Helol
BUE BTAR = 1910H1CH AR, P ANES 13 APICHS TR 2
ORI RigierRIRaIT 2Bl
i 21714 O B2 A
ZRH b T el B4
B el el JIE 3 ks
g wExIel ol chat 29

BTBCA NS
hitps://roveljams.orkr/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